
대산공단, 지역주민과 갈등 고조
대산읍민 자녀 30% 채용에 순수익 2% 출연 요구 … 4사는 난색

석유화학 및 정유공장이 들어서 있는 충남 대산공단 인근 주민들이 공단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지역주민 고

용 확대와 수익의 일정비율 출연 등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.

서산시에 따르면, 주민들은 1월 <대산읍민 주권쟁취위원회>를 구성하고 대산공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오일

뱅크, 삼성토탈, LG화학, 호남석유화학 등 4사에 주민요구서를 발송했다.

주민들은 요구서에서 “20년 전 대산읍에 화학공장을 건설할 당시 입주기업들이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원하기

만 하면 입사가 가능한 것으로 홍보했지만 지역민들의 채용 홀대와 지역기업 배제가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

있다”고 주장했다.

또 직원을 채용할 때 사무직과 생산직 모두 대산읍민 자녀를 30%씩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매년 순수익의

2%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출연할 것 등을 요구했다.

이와 관련 대산공단 입주기업들은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사회 발전기금 출연을 꾸준히 해온 만큼 추가로 주

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.

한 관계자는 “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구안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”며 “원

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그러나 주민들은 입주기업들이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.

대산읍민 주권쟁취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“그동안 대산4사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협의하려고 노력했지만

대산4사에서 여러 핑계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”며 “3월 말까지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집회 등

집단행동에 나설 것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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